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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후·CNP·피지오겔 전면에…L G생활건강, '과학 뷰티'로 체질 확 바꾼다

등록 2026.04.29 08:00:00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LG생활건강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강도 높은 사업 구조 개편을 이어간다.

10대 핵심 브랜드 더후, CNP, 빌리프, 더페이스샵, 닥터그루트, 유시몰, VDL, 피지오겔, 도미나스, Pra.L 위주의 조직구조 개

편을 단행하고, 국내·해외 지역마다 전략을 달리하며 대표 채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뷰티·건강 기업(Science-Driven Beauty&Wellness Company)'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LG생활건강의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VDL 컬러코렉팅 프라이머(왼쪽), LG 프라엘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 도미나스 앳클리닉 링클샷(오른쪽) (사진

=LG생활건강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에서는 올해 국내 역점 브랜드로 ▲VDL ▲LG 프라엘 ▲도미나스 ▲피지오겔'을 '지역 챔피언(Regional Champion)'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이들은 모두 최근 국내와 아시아권에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다. 

VDL은 히트 제품군인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중이다. LG 프라엘은 최근 주목 받는 웰니스 영역 확장을 위

해 다양한 가격대의 뷰티 디바이스 제품 군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 제품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을 앞세워 온·오프라인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의 자회사 태극제약의 화장품 브랜드 '도미나스'는 주름 케어 기능을 앞세운 '앳클리닉' 라인을 중심으로 고객 수를

늘리고 있다. 

'피지오겔'도 올 2월 민감 피부의 붉은기 완화에 초점을 맞춘 '레드수딩 로자테카' 라인을 새로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서울=뉴시스] 더후 환유고 APEC리미티드 에디션 (사진=LG생활건강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는 주력 시장인 국내와 중국을 망라한 글로벌 진출을 추진 중이다. 

최고급 크림인 더후 '환유고'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VIP 선물로 선정됐다. APEC이 열린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환유고를 언급한 장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국에서의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결과 국내 뷰티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더우인 광군제 판매 순위 TOP 10에 이름

을 올리며 최근 위축된 중국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올해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 행사에 진출하는 등 각종 산업 전시회에 참

가해 보다 많은 북미·유럽 고객을 만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CN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왼쪽), 닥터그루트 제품(오른쪽) (사진=LG생활건강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 1위 뷰티 시장인 북미에서는 온라인 1위 커머스 채널 '아마존'과 대표 오프라인 채널 코스트코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심에 네오 뷰티 사업부문에 새로 편입된 '닥터그루트'가 있다. 닥터그루트는 지난해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코스트코

682개 전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시장 진입이 까다로운 것으로 정평이 난 세포라에도 공식 입점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선보인다.

'CNP'는 2월 미국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뷰티'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동시 입점했다. 브랜드 최대 강점인 기초 스킨케어

라인업을 강화해 북미 시장에서 K-더마 코스메틱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CNP 립세린은 지난 2024년 5월 아

마존에 론칭해 '립버터' 카테고리에서 큰 인기를 끈 이래 북미 현지에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북미, 아마존·코스트코·세포라 삼각축 공략…온·오프라인 동시 진입



[서울=뉴시스] 더페이스샵 미감수 브라이트 클렌징 폼(왼쪽), 빌리프 아쿠아 밤 프로즌 라인(오른쪽) (사진=LG생활건강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LG생활건강 브랜드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한 '빌리프'도 2월 '아쿠아 밤 프로즌 크림' 등 다양한 신제품을 얼타뷰

티에 선보이며 북미 라인업을 강화했다. 

빌리프의 북미 메인 성장 동력은 ▲더 트루 크림-아쿠아 밤 ▲더 트루 크림-모이스춰라이징 밤 ▲아쿠아 밤-아이 젤 등 베스트

셀러 제품이다. 아쿠아 밤과 모이스춰라이징 밤은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1600만개를 돌파했다.

더페이스샵(TFS) 역시 지난해 하반기 미국 대형마트 체인 '타겟(Target)' 1800여 개 매장에 입점해서 베스트셀러 클렌징 라인

'미감수' 6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더페이스샵은 올해도 미감수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충하며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피지오겔 레드수딩 로자테카 레드니스 리듀싱 세럼(왼쪽), 바비X유시몰 콜라보 에디션(오른쪽) (사진=LG생활

건강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공략의 키 브랜드는 더마 카테고리의 '피지오겔'이다. 중국 온라인 커머스의 중심인 티몰(Tmall)에 직영몰을 운영하고, 고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춰 2세대 '데일리뮨 앰플'을 히어로 아이템으로 육성한다. 

또한 '닥터그루트'와 '유시몰'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형 창고형 매장 '샘스클럽'에서 '닥터그루트 마이크

로바이옴 2세대 샴푸', '유시몰 화이트닝 퍼플코렉터 치약' 등을 앞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마

켓에서의 성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고기능성 선호 트렌드 겨냥…'피지오겔' 존재감↑



[서울=뉴시스] VDL 커버스테인 하이 커버 쿠션(왼쪽), CNP 더마앤서 액티브 부스트 PDRN 앰플,바비X유시몰 콜라보 에디션

(오른쪽) (사진=LG생활건강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에서는 'VDL'과 'CNP'를 중심으로 시장 확장을 추진한다. VDL은 올해 도심형 드럭스토어 4000곳 이상 입점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일본 내 코스트코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CNP는 NMN(니코틴아마이드모노뉴클레오타이드), 트라넥삼산 등 인기

성분에 특화된 세럼, 미스트 등 메인 제품을 현지에 출시한다.

특히 국내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일부 신제품을 일본 큐텐(Qoo10)에 론칭 하고,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 한정판 제품으

로 일본 고객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생활용품 가운데서는 '유시몰'에 집중해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도모한다. 유시몰은 일본 최대 뷰티 플랫폼인 엣코스메

오프라인 매장과 오모테산도 크로싱 파크에서 팝업 행사를 전개하고,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

다.

[서울=뉴시스] 피지오겔 레드수딩 로자테카 레드니스 리듀싱 세럼(왼쪽), 바비X유시몰 콜라보 에디션, 빌리프 아쿠아 밤 프로

즌 크림(오른쪽) (사진=LG생활건강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특화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히 VDL과 유시몰의 최근 성장세가 돋보인다. 지난해 5월 동남아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Shopee)'에 입점한 VDL은 지

난 연말 '컬러코렉팅 프라이머'로 태국 쇼피 프라이머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유시몰에 대한 태국 고객의 반응도 뜨겁다. 대표 제품 '화이트닝 퍼플코렉터 치약'은 지난해 12월 태국의 온라인 플랫폼 '라자

일본, 드럭스토어·큐텐 동시 공략 외형 확대

동남아 쇼피·틱톡샵 중심 '현지화' 집중…유럽·중동 확장



다'(Lazada)에 출시한 당일 억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아이돌 그룹 GOT7(갓세븐)의 태국인 멤버 '뱀뱀'을 모델로 기용하며

유시몰 브랜드의 인지도를 단기간에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결과다.

'CNP'는 베트남·태국·타이완에서, '빌리프'는 타이완과 싱가폴에서 인기 있는 히어로 제품의 매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EMEA(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부츠(Boots) 등 영국 내 H&B 스토어 입점 개수를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윔블던 테니스 대회 등 유명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적극 생산해 '유시몰' 브

랜드의 인지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일 등 기타 국가에는 '빌리프'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LG생활건강 스킨 롱제비티 연구 스케치 모습. (사진=LG생활건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G생활건강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차별화된 기술력이다. 2021년 이후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 비

용을 매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뷰티 업계에서는 최대 규모다.

연구 시설은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전, 해외에서는 미국 뉴욕·중국 상하이·일본 도쿄 등 총 5곳이며 R&D 인력만 지난해 기준 총

856명에 달한다.

글로벌 하이테크 뷰티 케어 트렌드에 발맞춰 피부 장수·두피 건강·치아 미백 등 다양한 분야별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LG그룹

AI '엑사원(EXAONE)' 등 AI 연계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브랜드 중심의 사업 조직 개편과 고객경험 혁신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진정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뷰티·건강 기업'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품목 확장보다 임팩트 있는 히어로 제품에 보다 치열하게 집중하

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규모 R&D 투자…'초격차' 기술력으로 차별화



◎공감언론 뉴시스 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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